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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별첨“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여성 폭력은 날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 사례임.

 ○ 그렇기에 관련 법 개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는 

실정임.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여성 폭력 방지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여성가족부, 법무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및 시·군의회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문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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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문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성 폭력 관련 사건은 날로 잔인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폭력은 

급변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다.

  여성 폭력 유형 중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의 

정도도 중하여 강력범죄로 돌변하기 쉽다는데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1년 1만5백여 명에서 2022년 1만2천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도 236건이나 발생했다.

  여성 폭력이 이렇듯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여성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앞다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되거나 묶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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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120억을 삭감했으며, 특히 교제폭력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은 올해 116억 4천여만원에서 

27.5% 삭감된 8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가정폭력 상담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모는 국가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여성의 안전과 평등,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관련 상담소가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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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수립 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4.  3.  4.

강  릉  시  의  회


